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조직헌신의 매개효과

이병록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the Coworker Relations and the Burnout of 

the Professional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Byoung-Rock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료관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헌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전과 충남의 1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 35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SPSS 18.0 및 Amos 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신뢰도와 상관관계,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Bootstrap 검정 등을 사용했다. 종사자들의 동료관계가 소진에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관계에서 
조직헌신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을 감소시킬 방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들의 동료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인관계증진 교육, 동료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레스를 관리할 슈퍼비전 체계, 동료관계를 개선시키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들의 조직헌신도
를 높이기 위해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자조모임의 활성화, 감정노동의 적절한 관리, 업무수행과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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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purpose i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worker relations and the 
burnout of professional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is study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the two variables. We conducted a survey 
of professionals working in 14 facilities of Daejeon and Chungnam area, and the 352 data were utiliz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oworker relations of professionals influenced 
the burnout negatively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ly. 2)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testified between the coworker relations and the burnout.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several measures were suggested to reduce the professionals’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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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보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과 지역사회생활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1].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상담, 치료, 훈련 
서비스와 함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편의
를 제공하는 시설이다[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
애인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3]. 장애인지역재활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높이고 적절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4].

한편, 장애인복지 현장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한
다. 장애인들의 특성과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의 생
애주기에 맞추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사
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최근 장
애인복지시설은 다양한 제도적 제약과 모순으로 인해 혼
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질의 지역사회재
활서비스의 제공은 어렵다[5]. 이로 인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소진은 개인에게 무력감, 절박감, 신체적 박탈감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직업태도를 가져온다. 그
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직무수행의 어려
움 및 업무태만, 결근, 이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6].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소진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소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
존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생태체계요인(자아존중감/사
회적 지지/직무스트레스)[7], 개인적 특성, 직무환경 및 
업무환경[5], 클라이언트 요인[8], 감정노동[9], 직무만족
[10] 등이다. 한편, 종사자들의 인간관계가 소진의 주요
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1]. 
특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이고 
원활하면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를 잘 이
겨낼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된다[12]. 두 
변수의 관계는 장애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
수정[13]의 연구,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민정 등
[14]의 연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상희 등[15]의 

연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병일과 
윤석연[7]의 연구 등에서 확인되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조직헌신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직
장 내에서의 동료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자신의 조
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영향관계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16],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현경[17], 중소기업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현
경[19]의 연구 등에서 증명되었다. 그리고 조직헌신도가 
낮으면 우울감이 증가하여 소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조직헌신의 소진에 대한 영향력은 프랜차
이즈산업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한 이흥연[21] 등의 
연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현숙과 권정해의 연구
[22]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료관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이 관계에서 조직헌신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과 조사절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능, 
인력, 설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문적인 시
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시설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한정했다. 충남과 대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관 14개소의 종사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최종
관리자인 관장과 비전문인력으로 간주되는 관리인, 운전
원, 사무원 등을 제외하였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
의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응답을 
허락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20
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실시되었고 
354부를 수거하여 분석이 어려운 2부를 제외하고 352부
를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직장 내에서의 동료관계이다. 

직장 내 인간관계 중의 일부인 동료관계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13]. 동료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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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23]의 연구를 참조하여 6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의 종속변수는 소진이다. 소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하면서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직무수행에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와 실패감 등의 감정이 신체적·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24].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현[25]의 연구를 참조하여 4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조직헌신이다. 조직헌신은 조직 구성
원들의 자신과 조직의 동일시, 희생심, 애착심 등의 정도
로서 조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행동, 의지, 신념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26]. 측정도구
는 손승호[23]의 연구에서 제시된 7문항 중 6문항을 선
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동일
하게 ‘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
도로 제시하였다. 신뢰도 값(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주요한 변수들의 이상치를 삭제하고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회귀대체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
적 특성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상
관관계/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활용했다. 모형적합도는 
RMSEA, CFI, IFI 값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매개효과
는 Bootstrap 검정을 사용했다. Bootstrap 검정은 기존 
매개효과 검증에서 발생하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
해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간
접효과에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27].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

한 내용이 Table 2에 나와 있다. 성별은 여성 237명
(67.3%), 남성 115명(32.7%)으로 여성이 훨씬 많다. 연
령별로 보면 20대 103명(29.3%), 30대 157명(44.6%), 
40대 64명(18.2%), 50대 이상 28명(8.0%)으로 3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
업 38명(10.9%), 4년제 대학 졸업 251명(71.9%), 대학
원 졸업 60명(17.2%)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300명

(86.0%), 임시직 49명(14.0%)으로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 question

Coworker 
Relations
α=.907

I hav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y coworkers

I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my coworkers

I often talk to my coworkers
I and my coworkers help each other when difficult 

things happen
There is an atmosphere of family-like thinking 

between me and my coworkers
My coworkers and I respect each other's character

Organizational 
Commitment

α=.914

I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our institution 

I am attached to our institution

I am working hard to improve our institutions 
I'm willing to spend my personal time if it's for our 

agency 
I think the problem of our institution is my problem 

I try to implement our agency's policies

Burnout
α=.824

I'm getting more and more numb to my fellow 
employees as I work 

I don't care what happens to the users 
I am not passionate about the work of the welfare 

center these days
I am not doing my job properly these days

Table 1. Measurement tools

3.2 주요 변수의 특징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할 주요 변수의 평균, 왜도, 

첨도의 수치들이 Table 3에 나와 있다. 정규분포상의 기
준으로｜왜도｜＜3과 ｜첨도｜＜8이 제시되는데[28],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정규분포 기
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
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가 Table 4
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잠재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구체적
인 결과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동료관계와 
소진은 r=-.385, 동료관계와 조직헌신은 r=.332, 조직헌
신과 소진은 r=-.49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는 ±0.7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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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115(32.7)

Female 237(67.3)

Age group

20~29 103(29.3)

30~39 157(44.6)

40~49  64(18.2)

More than 50 28(8.0)

Education

Junior School  38(10.9)

University 251(71.9)

Graduate School  60(17.2)

Employment
Permanent Position 300(86.0)

Temporary Position  49(14.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3.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Coworker 
Relations

CR1 4.06 -.092 .293
CR2 3.84 -.058 -.392
CR3 3.95 -.103 -.350
CR4 4.06 -.181 .242
CR5 3.62 -.115 -.129
CR6 4.05 -.241 .252

Organizational 
Commitment

OC1 3.85 -.457 .641
OC2 3.72 -.414 .162
OC3 3.78 -.064 -.256
OC4 3.32 -.319 -.161
OC5 3.45 -.440 .428
OC6 3.75 -.474 1.218

Burnout

BO1 2.69 .326 -.356
BO2 1.95 .598 .300
BO3 2.52 .196 -.401
BO4 2.41 .254 -.4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모형적합도를 선정하는 기준은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IFI의 수치가 .90 이상이면서 1.0 미만이면 양호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29], 절대적합지수 RMSEA가 .10 미만
이면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30].

Variable Coworker 
Rel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Coworker
Relations 1

Organizational 
Commitment .332*** 1

Burnout -.385*** -.499*** 1

***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χ2=423.450(df=1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값은 표
본크기에 민감하여 자료와 모형의 불일치를 과하게 추정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절
대적합지수 RMSEA=.095의 양호한 수준이고 증분적합
지수인 CFI=.912와 IFI=.912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Estimate
S.E C.R

B β

Coworker 
Relations

CR1 .817 .827 .061 16.291***
CR2 1.000 .836 .074 16.501***
CR3 .945 .824 .071 16.205***
CR4 .868 .836 .064 16.502***
CR5 .947 .690 .088 13.213***
CR6 .817 .764

Organizational 
Commitment

OC1 .788 .804
OC2 1.000 .899 .064 19.893***
OC3 .807 .849 .056 18.381***
OC4 .941 .735 .079 15.115***
OC5 .913 .787 .070 16.544***
OC6 .721 .748 .059 15.463***

Burnout

BO1 .865 .719
BO2 .702 .677 .071 11.470***
BO3 1.000 .827 .086 13.467***
BO4 .841 .716 .080 12.068***

χ2=423.450, df=101, CFI=.912, IFI=.912, RMSEA=.095
*** p＜.001

Table 5.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3.4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 매개효과 검증의 결

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종사자의 동료관
계가 조직헌신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442). 이것은 종사자들의 동료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종사자의 조직
헌신이 소진에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B=-.573). 이것은 종사자들의 조직헌신도
가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종
사자의 동료관계가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 것을 확인하였다(B=-.316). 이것은 종사자들의 동료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소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 검정을 사용하
고 매개효과의 Estimate, S.E, 그리고 Bootstrap 95%
의 신뢰구간 값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6과 
같다. 조직헌신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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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에서 상한값(-.168)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
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했다. 조직헌신의 
총효과 -.421 직접효과 -.233, 간접효과 -.187로 나타
나 종사자의 동료관계와 소진 사이에서 조직헌신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Estimate

S.E C.R
B β

Coworker Rel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442 .373 .069 6.357***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573 -.502 .073 -7.845***

Coworker Relations
→Burnout -.316 -.233 .078 -4.058***

Path Coworker Rel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Ta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421 -.233 -.187**

Estimate S.E
95%CI

Lower ~ Upper

-.253 .048 -.354 ~ -.168
χ2=423.450, df=101, CFI=.912, IFI=.912, RMSEA=.095
** p＜.01, *** p＜.001

Table 6.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결론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결과를 몇 가지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들의 동료관계가 소진에 부(-)적
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B=-.316).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김수정[13]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정서적 탈진 등의 소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종사자들의 동료관계가 조직헌신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B=.442). 이 분
석결과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상희 등[31]의 연구
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업무동기가 감소되어 조직에 대한 충
성심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종사자의 조직헌신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B=-.573). 이러한 분
석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조사한 김영춘[32]의 연
구에서도 실증되었는데,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지면 직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담당하는 클라이

언트에 대한 책임감도 감소되어 소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조직헌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장
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조직헌신은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stimate=-.253). 이것은 종사자의 동료관계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조직헌신이라는 간접경
로를 통해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의 소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3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소진
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시키고 서비스의 수준을 감소
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종사자의 동료관계
가 소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동료관계를 개
선시킬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교육과정 및 종사자들의 보수교육과정에
서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2]. 둘째, 종사자들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직장 내의 슈퍼바이저들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13]. 셋째, 복지관에서 종
사자들 간에 정기모임을 갖고 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34]. 예를 들면, 종사자들 간의 긍정적 인간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동료들 간의 심리적 갈등을 파악하는 프로그
램, 종사자들의 각종 인간관계에 대한 불평불만과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35].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
사자의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조직헌신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종사자의 조직헌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
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 부여가 조직헌신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종사자들의 임파워먼
트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 서로 업무
에 도움이 되는 정보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둘째,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감정노동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이 감
정노동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창구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7]. 셋째, 자아효능감이 조직
헌신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아효능감의 향상
을 위해 업무수행과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교육이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미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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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38].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자
활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자기계발과 시간, 그리고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39].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
과 관련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종사자들의 
동료관계가 조직헌신을 매개하여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 이외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한 소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된 다른 유형
의 시설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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